
 

10. 아기자기하게 예쁜 도시 팔마 데 마요르카(11.11) 
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

제목 1: 미로 속에서 발견하는 도시의 예쁜 풍경 
 

팔마 데 마요르카(Palma de Mallorca)는 해변에서 도시가 형성되어 내륙으로 커

진 것으로 보인다. 대성당도 해변에 있고 플라자 마욜도 도보로 10여분 거리이

다.  

 

지도를 보면 도시를 금새 다 알 것 같다.그런데 그렇지가 않다. 미로이다. 지도

를 보고 길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. 골목은 짧은 데 각각 이름이 있다. 긴 골

목들을 연결하는 짧은 골목에 각각 이름이 붙어 지도에 표현되어 있으니 돋보기

를 쓰고도 판독이 날 되지 않는다. 10 미터 길이 정도의 골목도 많다. 

 

내 결론은 지도 무시하고 육감과 눈 짐작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다. 그러니 이미 

지나갔던 골목으로 다시 되돌아 오기 일수다. 골목을 돌다가 길 물어 볼만한 사

람도 없다. 현지 사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고개를 갸우뚱 하거나 설명해 줘도 정

확 하지가 않다. 구글 맵을 돌려도 골목이 짧아 방향 표시가 발걸음 속도를 따라

잡지 못한다. 이틀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호텔로 돌아오지 못했다. 

 

방향없이 골목을 돌다 보면 도시의 숨겨진 풍경을 본다.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

은 다르다. 나는 도시 속 한적한 풍경을 좋아한다. 종종 햇살이 만들어 내는 음

영이 조화된 도시의 나른한 풍경은 마음에 위안을 준다. 

 

 
 

내가 항상 늦은 오후에 분당 탄천을 산책하며 찾고 있는 햇살과 음영을 이곳의 

황토색을 띄고 있는 오래된 건물의 벽과 골목길에서 발견한다. 미로 속의 풍경들

이 마음에 평안을 준다. 그리고 그 것을 카메라에 담아 놓는다. 



 

 
 

사진을 찍다 아내를 찾아보면 행방불명이다. 그러나 골목에 늘어선 가게들 중 마

요르카 진주 파는 가게를 들여다 보면 어김없이 그 곳에 고개를 박고 쳐다 보고 

있다.  

 

옛날 마드리드에서 살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준비했을 텐데 뭘 그리 열심이 볼까 

하는 생각이 든다.  

 

하긴 아내도 자기가 보기에는 똑같은 풍경 그리고 별 볼일 없는 골목 풍경을 뭐 

한다고 계속 사진 찍고 있을까 하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. 대충 한 번 찍으면 그

만이지. 

 

제목 2: 햇살 속에 다시 본 대성당 

 

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다. 흐린 날씨 중 간간히 보이는 햇살 속 대성당 주변 풍

경은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. 가랑비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여행객

이 많이 보인다.  

 

해가 구름 속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사진 찍는데 시간이 걸린다. 그래도 해

가 나올 때까지 앵글을 맞추고 기다리고 있다. 

 

사진을 찍으며 계속 떠오르는 생각은 도대체 이 섬에 왜 이렇게 큰 성당을 건축 

했을까 하는 것이다. 보통 수준의 규모인데 해안에 있다 보니 크게 보이는 것 일

까?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. 가까이 봐도 크다. 그리고 아름답다.  

 

대성당을 여러 각도에서 카메라에 담아 둔다. 

 



 

 
 

 

 
 

 



 
 

제목 3: 파에야 콘 보가반테와 새우 칵테일을 먹다 

 
돌아 다니다가 오후 2시 경 해변에 있는 식당을 들어갔다. 전식으로 나는 생선 

수프를 아내는 칵테일 새우를 시켰다. 아내는 마드리드에서 새우 요리를 먹고자 

했는데 그동안 새우 요리가 눈에 띄지 않았다. 그런데 이 식당에 칵테일 새우가 

있다. 칵테일 새우는 차게 먹는 음식이다. 아내는 올리브유를 뿌려 후라이 팬에 

익힌 따듯한 새우를 원했던 것 같다. 잠시 불만을 하더니 맛있게 잘 먹는다.  

 

본식으로 파에야 콘 보가반테(가제 파에야) 2 인분을 시켰다. 그런데 주문을 받

는 종업원이 조용히 귀속 말로 전식을 먹게 되면 파에야는 둘이서 1 인분이면 충

분하다고 말한다. 친절한 종업원이다. 

 

나는 꽤 오래 전부터 특별히 먹고 싶은 것이 없어졌다. 맛집을 일부러 찾아가 본 

적이 없다. 가급적 집에서 먹는다. 또 아내가 내가 먹는 것을 잘 챙겨 주기도 한

다. 탄수화물, 식이섬유, 단백질 등 영양 요소를 고려해 식사를 준비한다. 밥도 

평생 돌솥으로 지어준다.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. 

 

그런데 정작 자기는 별미를 먹고 싶어한다. 그 종류도 많다. 아내는 방송에 나오

는 음식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아마 그 탓도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젊어서부터 

원래 음식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. 자연인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자주 보

는데 그들이 산에서 투박한 재료로 만들어 내는 음식을 보기 위한 것이란다. 좋

은 일이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이다.  

 



 
 

 

 
 

 



 
 

가재 파에야 건더기는 아내가 8할 내가 2할 정도 먹었다. 음식이 좋다. 거기에다 

백포도주 한 잔 비웠으니 후식은 먹지 않겠다고 한다 좋아하는 엑스프레소도 사

양한다. 정말 많이 먹은 모양이다.휴가철을 지난 탓인지 식당은 한산하다. 그 덕

분에 종업원이 열심히 서비스 해 준다. 팁을 넉넉하게 놓고 나왔다. 

 

제목 4: 아기자기하고 예쁜 도시 풍경 

 

 



 

 
 

 

 
 



 
 

 

 
 

 



제목 5: 팔마의 엘 코르테 잉그레스 백화점 

 

엘 코르테 잉글레스(El Corte Ingles)라는 스페인 백화점이 있다. 위키피디아를 

보면 이 백화점은 스페인의 유일무이한 백화점 체인 그룹으로 그 규모가 유럽 1

위 세계 3위라고 한다.  

 

영어로 The English Cut로 번역되는데 원래 양복점에서 시작했다. 1890년에 설립

된 오래된 회사이다. 우리나라에도 바잉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

다. 팔마가 작은 도시 인데도 2개의 엘 코르테 잉글레스가 있다. 규모도 크다. 

 

어두워질 때까지 시간이 있어 걸어서 백화점에 들어 갔다. 월요일인데도 사람들

이 꽤 있다. 마드리드와는 다르게 중국 관광객은 보이지 않는다. 중국인들이 아

직 마요르카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. 마드리드 카스테야노 대로에 있는 엘 코

르테 잉글레스는 중국 관광객이 점령했다. 

 

백화점 지하 슈퍼에서 물과 토마토를 사서 들어왔다. 아내는 점심 때 먹은 빠에

야에 소금이 많이 들어갔으니 물과 토마토를 섭취해서 나트륨을 빼거나 중화 시

켜야 한다고 한다.  

 

토마토를 씻어 잘라 먹었다. 속이 개운하고 시원하다. 아내는 잘 먹을 수 있는 

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말한다. 누구 같이 천만금이 있으면 뭐하냐고. 아프면 먹

지도 못하는데. 건강하니까 먹는 것이고 또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이다. 평범

하지만 진리다. 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